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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실험설계에 의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을 중심으로

임 태 경*

   1)

  

국문요약

본 논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 증

가의 동인으로 영향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6개월의 단기간 패

널자료를 토대로 준실험 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해 소상공인･자영업

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전･이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이 지원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

역간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대면산업의 대표 분야인 숙박 및 음식업계의 취업률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의 시점

과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과는 실증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

작된 3월 이후부터 5월 이후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한 지자체들의 정책 개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악화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로 판단될 수 있겠다. 최근 코로나19에 관련된 3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지원금 투입이 어떤 효과를 유발했는지 불분명하고 기존에 관련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효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분석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중차분(DID) 분석기법을 활용하

여 정책지원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직접지원금, 고용효과, 이중차분법

Ⅰ. 서론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충격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이는 고용부

진으로 이어지면서 IMF이후 최대의 감소폭으로 전년동월대비 취업률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

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전산업 분야에서 취업자수는 39만명 줄어 2020년 1

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6.3%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

였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여가 숙박 등 관광업, 자영업 및 음식업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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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고용 상황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각각의 지자체에

서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였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

자들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후에 취업자수의 감소폭이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가계 소비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1)와 함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코로나 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경기 위축

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

한 직접지원금이 음식 및 숙박업계의 고용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준실험 설계를 통

하여 분석하는데 주목하였고 구체적으로 직접지원금의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이 존재하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중차감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언급하고 있는 실증적인 연

구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대면산업의 대표 분야인 숙박 및 음식업계의 고용시장에 대한 정부 직

접지원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으며 동시에 단기간의 정

부지원금의 효과성의 유무 및 정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감염병 상황 발생시 정부의 긴급지원 정책을 수행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는 실증적 정책 자료

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세계경제 위기를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의 발병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 외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긴급재난지

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를 위해 지원되어지는 긴급지원금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재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긴급재난지

원금 지급을 최초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주시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약 5만 명의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수많은 논쟁 끝에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되는 추진경위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진과정에 대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무조건적 현금수

당의 일회성 지급은 비용 대비 효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동시에 지원 기

준을 세우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코로

나19로 부터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특히 실물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1) 국민일보(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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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에서 생존의 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재난지원은 국세 

및 지방세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상가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직･간

접적 지원을 토대로 총 20.6조원의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고, 최근 학계에서는 부채부담이 이미 상

당한 수준인 상황에서 이미 20조원이 넘는 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상

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과잉부채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언급되기도 하였다(박창균, 2020). 또한 현금흐름에 대한 전망이 

극히 불확실한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이미 부채부담이 과중한 상태에서 융자 지원정책을 통해 또 다

른 부채를 만드는 것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김태근, 2020).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감염병 발생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 융자 중심의 정책자금대출보다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부가세 일시면제, 장려금 지

급 등 정부의 직접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유진･김성아(2020)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

을 해고하거나 휴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용자와 자영자들

이 재기하기까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근(2020)은 코

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미국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중인 CARES Act라는 현금 지원 정책사례

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CARES 

Act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 여섯 부분에 대하여(개인 및 가계, 기업집단, 중소 비

즈니스, 지방정부, 고공보건, 교육 및 기타) 2조 달러에 해당되는 현금지원 세부정책 내용을 소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개인 및 가계에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의 진작이라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현금 지원 정

책의 시행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김영주(2019)는 감염병 등과 같이 재난상황 발생시 지원금 배분에 대한 형평성의 만족도가 재

난구호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수혜자에 대해 직접지원금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지만, 인식조

사에 근거한 지표를 통해 지원금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여 직접지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직･간접적

인 파급효과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동시에 지닌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시행된 시점을 중심으로 현금 지원 또는 직접 지

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유사한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각각의 지자체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직접지원 정책의 효

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면산업의 대표 분야인 숙박 및 

음식업계의 고용시장에 대한 지방정부 직접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집행된 직접지원금의 숙박 및 음식업계의 고용증대 효과성을 단기적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

써 앞으로 코로나19 정책대응 분야에서 토대가 될 수 있는 실증적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0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3호

Ⅲ. 분석의 방법

1. 분석방법 및 연구의 가설

1)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

지원금의 지급을 집행한 시･도를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충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휴･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총 10개의 특･광역시도에서는 <표 2>과 같은 직접지원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부산, 광

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는 2020년 3월 31일 이전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지급을 확정하면서 선도적인 대응책을 실시한 반면 나머지 시･도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정책을 별도로 집행하지 않는 등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배

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총 17개의 특･광역시･도를 정책의 수혜집단과 정책의 비수혜집단으로 구

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추정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분석대상의 집단별 표본 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처리집단은 서울, 부

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기, 제주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비교집단은 대구,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지역을 포함시켜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1월부

터 2020년 6월까지 단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총 102개의 표본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실증분

석 하였으며 이러한 패널자료 분석기법은 다지역･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는

데 적절한 통계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표 1> 분석대상 집단별 표본 수
(단위: 개)

처리집단 비교집단 전체

59 43 102

2)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부터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단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 증가의 

동인으로 활용되었는지를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두 개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은 소상공

인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을 집행하기 이전보다 증가하였는가? 둘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이 집행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이 더 많이 증가

하였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을 토대로 본 연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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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시점인 3월(모형1), 4월(모형2), 5월(모형3)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

원금이 집행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숙박･음식업계의 고용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분석시점 및 처리･비교집단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처리집단

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이 집행된 일부지역으로 정책이 적용되는 특정 대상 실

험집단을 의미하며 비교집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으로 정책 적용에서 배제된 집단을 의미한다.

<그림 1> 이중차분모형의 처리･비교 집단과 정책 도입 이전･이후 시기

지원이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처리집단

대구,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비교집단

지원이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처리집단

대구,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비교집단

직접지원금 집행 후

정책변화 없음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책대응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

행 이전･이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이 지원된 지역(처리집단)과 그렇지 않은 지

역(비교집단)간의 집단 간 숙박･음식업계 취업률 증감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비교분석 위해 이중차

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하였다. 이중차분법(DID)은 정책 실시 이전과 이후와 함

께 실험 통제 사전･사후를 비교하는 분석방법으로서, “두 집단”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 정책의 효과

성을 추정하는 분석기법이다(Abadie, 2005; Lechner, 2011; Thomas et al., 2016; 윤미례･김태일, 

2017; 임태경, 2019). 이러한 분석기법은 정책이 특정지역이나 특정대상에게만 실시되어 질 때 나타

나는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김난영(2019), 윤미례･김태일(2017), 이

희원(2016), 이한식･정진화･김우형(2017), Yi et al.(2017)등이 이러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타당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처리집단과 통

제집단 간의 구분이 외생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가정을 토대로 이중차분법을 사용해 일차차분을 통

해 내생성을 배제하였으며,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회귀분석의 통제변수로 포함

함으로써 추가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이중차분법 모형2)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본 연구는 Hausman 검증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귀계수와 확률효과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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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추정식에서 은 종속변수로서 고용에 관련된 지표인 15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숙

박･음식업계에 취업한 자의 비중을 뜻한다. 는 2020년 3월 31일 이전을 기준으로 소상

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을 확정한 지역을 뜻하는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

하는 더미변수로서 처리집단은 1, 비교집단은 0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는 코로나19 사태

로 인한 정책대응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 이전과 이후시기를 구분하

는 더미변수로서 종료이전은 0, 종료이후는 1의 값을 갖는다.  ∗는 

와 의 상호작용 항으로서 이중차분추정량을 나타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

원금의 지급을 확정한 지역에서의 직접지원금의 집행 이후의 정책효과(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 

증감)를 보여준다. 한편 는 통제변수들의 백터를 의미한다. 통제변수는 독립변수(정책도입)이

외에,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로서 기

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산업구조, 관광인프라환경, 지역더미, 인구에 대한 변

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와 는 시간에 대한 고정효과를 나타내며 는 오차항을 뜻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 집행에 대한 숙박･
음식업계의 취업률 증감 효과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직접지원금 집행이 시작된 시점에 따

라 모형을 세분화하여 직접지원금의 효과와 취업률의 변화관계를 추정하였다. 

2. 변수의 선정, 기술통계 및 상과분석

1) 종속변수와 선정근거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도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는 지역 주민의 소득(income) 또

는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이하 GRDP)에 관련된 지표이다(임태경, 2019). 

하지만 소득이나 지역내총생산에 관련된 지표는 매년 단위로 수집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활용 

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상의 지표를 제외하면 가장 적합하게 고려할 수 있는 변수는 고용

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변수이다(최유진, 2018).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가장 먼저 반응

하는 것이 인구의 증가이며, 이는 일자리창출에 기인하기 때문에 취업자의 비중은 지역의 경제 상

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다(최유진, 2017).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련된 지표는 지

역별･산업별 월단위로 수집되고 있어 월단위로 상이한 지역별 산업별 고용현황 및 영향요인을 분

석할 때 지역경제활동 상태를 점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5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숙박･음식업계에 취업한 자의 비중을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적용하였다.

귀계수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Hausman 검정 결과의 p값이 0.01보다 작았음을 확인하고 확률

효과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을 통해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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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의 선정근거

우선 본 연구는 정책이 적용되는 집단과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집단 간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코

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의 시행여부를 주요독립변수로 사

용하였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직접지원 정책을 시행한 지역(정책수혜지역)은 1

의 값을 갖고, 그 밖의 지역(정책 비수혜지역)인 경우 0의 값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특정시점

에서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지원정책이 시

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전･후 더미변수가 지정되어 졌으며, 직접지원이 집행된 이후의 시점

은 1의 값으로 설정되었고, 집행 이전의 시점은 0의 값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시도별 상이한 집행

종료 일정을 고려해 2020년3월 집행(모형1), 2020년 4월 집행(모형2), 2020년 5월 집행(모형3)에 해

당되는 각각 다른 모형을 통해 각각 추정하였다. 이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직접

지원 정책을 시행한 지역이면서 직접지원이 집행된 이후 시점의 개체만이 모두 1의 값을 갖고, 이

는 상호작용의 계수로서 적용되었다. 이것은 각 패널의 개체 특성과 시간의 특성까지 감안한 상태

에서의 이중차분추정량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자체 정책의 순수한 한계효과라고 해

석되어질 수 있겠다. 

<표 2>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직접지원정책 집행현황

지원방식 시책 지역

직접지원
(현금)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보수비용 지원 서울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

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 생계비 지원 경남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지원 서울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신속 지원 대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경남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민생지원금 부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서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카드수수료‧피해점포지원 전북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서울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생활 지원 광주

코로나19 피해 업소 소상공인 특별위로금 경기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울산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마케팅 등 비용지원 충북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제주

확진자방문 피해기업(소상공인,가맹점사업자)지원 서울

휴업 등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울산

코로나 휴업지원금 지원 서울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금 지원 서울

※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각 시도 홈페이지 자료를 기초로 작성(2020년3월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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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의 선정근거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다른 특성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독립

변수 이외에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 증감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요

인들을 통제변수로서 적용하였다. 첫 번째 통제변수로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은 각 시

도별로 집행된 긴급재난지원금 총액(단위:천만원)으로 적용되었으며, 더 많은 금액의 긴급재난지

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고용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

한 변수로서 관찰되었다. 해당변수를 측정하기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

원금 월별 지급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숙박･음식업계

의 취업률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기업밀도, 숙박･음식점업 관련 사업체 비중, 관광인프

라환경, 지역더미 변수, 지역의 인구수를 통제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우선 기업의 밀도는 지역의 

집적 경제 수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시장 내 경쟁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변수로서,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되었다(임태경, 2019). 

해당 변수는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로 측정되었다. 또한 숙박･음식점업 관련 사업체 수가 많을수

록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 및 취업자 비중이 많아 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전체산업 사업체 대

비 비중 중 각 시도별 숙박 및 음식점업 관련 사업체 비중에 관련된 수치도 모형에 포함되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의 정도는 숙박 및 음식업에 관련된 하드웨

어적인 인프라 환경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권영현･ 김의준, 2012).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관광산업의 지역경쟁력지수3)를 도출하여 관광인프라환경의 정도를 계

산하여 통제요인으로 적용하였다. 동시에 시군간의 지역경제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상을 반

영하기 위해 지역더미 변수를 사용해 상위행정구역인 ‘시’ 또는 ‘구’의 경우 1로, 그 외 지역을 0으

로 더미변수화 하여 사용하였고 인구규모 또한 지역의 숙박 및 음식업계에서의 고용변화에 긍정

적인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므로 지역 내 주민등록인구수에 자연로그 취한 값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3>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조작화 방법과 출

처를 보여주고 있다. 

3) 경쟁력지수=(관광산업의 지역할당효과/총 종사자수t-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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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조작화

구분 변수 변수의 조작화 출처

종속
변수

숙박･음식업계 취업자 비중
15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숙박･음식업계 취업한 자의 비중 

(단위: %)
통계청 고용동향

독립
변수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위한

직접지원 시행 이전이후 효과

1=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직접 지원 시행이후
0=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직접 지원 시행이전 

시도지사협의회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지원 효과

1=코로나19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대상 직접지원 시책을 
시행한 시도

0=그 밖의 나머지 시도
시도지사협의회 

상호작용의 효과
1=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직접지원이 시행된 

시도이면서 지원이 종료된 이후 시점 
0=그 밖의 나머지 시도

시도지사협의회 

통제
변수

긴급재난지원금 시도별 집행된 긴급재난지원금 총액 (단위:천만원) 행정안전부

산업구조
기업의 밀도 지역별 통계연보

전국대비 숙박음식점업 관련 사업체 비중 서비스업총조사

관광인프라환경 시도별 관광산업의 지역경쟁력지수 통계청

지역더미 행정구역이 ‘특･광역시’ 일 경우 =1, 그 외 모두=0 -

인구수 log 주민등록인구수 지역별 통계연보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다음의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결과값이다. 연구에서 

활용된 광역자치단체수는 총 17개이고,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6개월의 연구기간과 

함께 102개의 표본이 활용되었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숙박 및 음식업계의 취업자 비중의 평균은 

20.22%이며 숙박 및 음식업계의 취업자 비중의 최대값은 26.53%, 최소값은 12.71%로 나타났다. 

 

<표 4>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숙박 및 음식업계 취업자 비중 102 12.71 26.53 20.22 3.19

긴급재난지원금(단위: 천만원) 102 824.19 26129.33 6776.66 6756.97

기업밀도 102 113.24 174.26 134.66 36.54

숙박 및 음식업계 관련 사업체 비중 102 0.24 20.15 5.88 5.08

관광인프라환경 102 -0.02 0.22 0.01 0.05

지역더미 102 0 1 0.47 0.50

인구수(단위: 천명) 102 314.12 13077.15 3048.59 3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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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집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평균은 6776.66 천만원으로 최소값은 824.19천만원 

최대값은 26129.33 천만원이였고, 숙박 및 음식업계 관련 사업체 비중의 평균은 5.88%로 최소값

은 0.24% 최대값은 20.15%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으로 사용된 총 102개의 관측치 중 47%가 특･광

역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 인구수의 평균값은 3048.59 천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추가적으로 처리집단과 비교집단 간 평균값을 비교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숙박 및 음식업

계의 취업자 비중의 평균값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로 구성된 

처리집단이 대구,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으로 구성된 비교집단보다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집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기업밀도, 숙박 및 음식업계 관련 사업체 비중의 값 또한 처

리집단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5> 집단간 기초통계량 비교

변수
처리집단 비교집단

평균 평균

숙박･음식업계 취업자 비중 15.20 14.93

긴급재난지원금(단위: 천만원) 8291 4612

기업밀도 143 121.84

숙박 및 음식업계 관련 사업체 비중 6.97 4.32

관광인프라환경 -0.001 0.04

지역더미 0.50 0.041

인구수(단위: 천명) 3786.63 1994.23

표본수(N) 60 42

※[모형1] [모형2] [모형3]의 처리집단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로 구성되었고, [모형1] 
[모형2] [모형3]의 비교집단은 대구,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으로 구성됨

본 연구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부록 1]에 

분석결과 값을 제시하였다. [부록 1]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는 긴급재난지원금 변수

와 인구수 변수로서 0.781의 상관계수 값을 보였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으로써 각 지역의 인구수와 상관성이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와 

시도별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였고, 이는 관광산업이 활성

화 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사업체수가 밀집되어 있는 가능성에서 상관성이 높게 나왔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들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에 가까

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Wooldridge, 2003). 또한 본 연구는 잔차(residual)분석

을 통해 정규분포(normality) 여부를 확인하여 회귀직선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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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행추세(Parallel Trend) 검정

이중차분법(DID)의 핵심가정은 정책시행 이전에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변수 변화량이 동

일한 추세(parallel trend)를 보여야 한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한다(Abadie, 2005; Lechner, 2011; 

손호성･이재훈, 2018)4).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숙박 및 음식업계의 취업

자 비중의 변화추이 추세가 평행하다는 가정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 값의 변화

량을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살펴보았다.

<그림 2> 숙박 및 음식업계의 취업자 비중의 변화추이
(단위: %)

            ※ <그림 2>는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표본을 대상으로 작성된 변화추이다. 

만약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이 정책 집행 전에 서로 다른 추세를 가지고 있다면 종속변수의 변화

가 처리(treatment)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처리(treatment) 전에 이미 존재하는 추세의 차이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Abadie, 200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행추세 가정을 <그림 2>

와 같이 간접적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 집행이 시작되는 시

점인 3월을 기준으로 3월 이전에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Y 값의 변화량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가 4월 이후의 시점부터 처리집단의 Y값(숙박 및 음식업계의 취업자 비중)의 변화량이 급격히 상

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패턴이 평행 추세 가정에 만족한다고 확인하고, 이것이 소상공

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 집행의 효과로 기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자가 평행추세 가정을 직접적으로 검정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방

법을 통하여 검정할 수 있다(손호성･이재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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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차분 분석결과

1) 통제변수 도입 전 이중차분법(DID) 분석결과

다음의 <표 6>은 핵심 독립변수인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

의 유무와 직접지원금의 집행이전과 이후 시점에 따른 결과변수5) 평균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직접지원금 지원 유무와 직접지원금 집행 종료시점 이전과 이후에 따른 결과변수 값의 

평균값 차이

[모형1] [모형2] [모형3]

1-2월
(이전)


3-6월
(이후)


전후
차이
 

1-3월
(이전)


4-6월
(이후)


전후
차이
 

1-4월
(이전)


5-6월
(이후)


전후
차이
 

처리
집단


2.006 -0.004 -6.022 1.337 -0.005 -1.342 0.001 -0.008 -0.009

비교
집단


13.361 0.000 -13.361 0.797 0.007 -0.790 0.598 0.001 -0.597

전체
 

-11.355 -0.004 11.351 0.540 -0.012 -0.552 -0.597 -0.009 0.588

※ 분석 표본을 대상으로 각 집단의 대한 결과변수(15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숙박 음식업계에 취업한 자의 비중(%)) 
평균값의 차이값을 도출

※ [모형1]은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 집행시점이 3월 이후인 집단을 대상으로, [모형2]는 코로
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 집행시점이 4월 이후인 집단을 대상으로, [모형3]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 집행시점이 5월 이후인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값 도출 

먼저 <표 6>에서 [모형 1]의 2.006값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

원 수혜지역(처리집단)의 정책집행 이전의 결과변수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모형 1]의 -0.004값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 수혜지역(처리집단)의 정책집행 이후

의 결과변수 값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차

원에서 시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이 시작된 이후(3월이후)에 처리집단의 결과변

수에 대한 평균값이 –6.022 만큼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정책수혜 및 비수혜 집단 간 정

책시작 이전 이후를 동시에 고려해 비교했을 때 직접지원 수혜지역이 직접지원의 비수혜지역에 

비해 정책집행 이후 평균적으로 음식 및 숙박업계의 취업률의 수치가 11.351 정도 증가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 집행시점이 4월 이후인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값이 도출된 [모형 2]의 경우는 정책수혜 및 비수혜 집단 간 정책집행 이전 

이후를 동시에 고려해 비교했을 때 직접지원 수혜지역이 직접지원의 비수혜지역에 비해 정책집행 

5) 15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숙박 음식업계에 취업한 자의 비중(%)



준실험설계에 의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39

이후 평균적으로 음식 및 숙박업계의 취업률의 수치가 –0.552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코로

나19 대응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 집행시점이 5월 이후인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값이 도출된 [모형 3]의 경우 그 수치가 0.588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과 같은 

결과 값은 집단간 그리고 정책집행이전 이후간 비교분석을 통해 결과변수 평균값의 차이를 확인

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만, 그 추정값이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반영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

기 어려기 때문에 이는 다음절에서 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통제변수 적용 후 이중차분(DID) 분석결과

다음의 <표 7>은 이중차분법(DID)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책대응으로 소상공인･자영

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숙박･음식업계 취업률 증가 효과를 가져 왔는지를 통계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 집행이 3월부터 시작된 지역의 정책효과를 이중차분의 분석결과 값을 통해 나타내고 

있고, [모형 2]와 [모형 3]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 집

행이 4월과 5월부터 시작된 시점의 정책효과를 이중차분의 분석결과 값을 통해 나타내었다. 본 논

문에서는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는 취업률 증감의 효과를 고

려하여 직접지원금의 집행 이후 1개월 후에 발생된 효과부터 3개월 후에 발생된 효과까지 분석모

형에 포함하여 동시에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의 변화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

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 이전과 이후시점으로 나누어서 비교 분석한 실증결과 값을 제

시한다. <표 7>의 [모형 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의 시점과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간의 인과관계는 유의수준 10%에서 귀무가설

이 기각되어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나타냈다. [모형 2]의 분석결과 값 또한 [모형 1]의 분석결과 값과 유사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4월 이후의 시점과 숙박･음식업계의 취

업률간의 인과관계는 유의수준 10%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모형 3]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5월 이후의 

시점과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간의 인과관계는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인과관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p<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

수 값을 나타냈고,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부터 5월 이후의 효과에 대한 회귀계수 

값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직접지원 정책을 시행한 유무에 

따라 숙박･음식업계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두에서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5와 p<0.01 유의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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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일시적인 집행이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사뭇 대조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또한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인 정책시행 이후･ 정책 수혜지역 간의 상호작용 항으로서 코로나19

로부터의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을 시행한 시･도 중에서 지원금의 집

행을 시작한 이후의 효과를 나타내는 항( ∗ )의 효과는 [모형 1]과 [모형 2]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예측과 다르게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

석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을 지원했지만, 경기상황이 하

락세인 상황의 여파 등으로 단기적인 시각측면에서 여전히 숙박 및 음식업계의 고용시장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부터 4

월 이후의 효과에 대한 음(-) 의 회귀계수 값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어 숙박 및 음식

업계의 고용시장의 회복에 대한 직접지원금의 지속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시도별로 집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숙박 및 음식업계

의 취업률간의 인과관계는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두에서 유의수준 1%에서 귀무가설이 기각

되어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충격이 확산되면서 경

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의 투입이 숙박 및 음식업종의 고용이 서서히 회

복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숙박 및 음식점업에 관련된 사업

체수와 기업의 밀도 또한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두에서 숙박 및 음식업계의 취업률과의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5, p<0.01 각각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였다. 특･광역시일 경우 음식 및 숙박업계의 고용회복과의 유의미한 인

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양(+)의 회귀

계수 값을 나타냈다. 

끝으로 지역별 관광산업 경쟁력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통계적으로 

음식 및 숙박업계의 취업률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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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DID 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변수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독립
변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지원 이후 효과(Post)
1.234*
(0.719)

1.183*
(0.679)

-1.740**
(0.743)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지원 지역(Treated)
-1.814***

(0.634)
-1.593**
(0.542)

-1.346***
(0.492)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지원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지원 이후 

효과(Treated*Post)

-1.844**
(0.729)

-1.824**
(0.719)

1.009
(0.724)

통제
변수

시도별 집행된 긴급재난지원금 총액(단위:천만원)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시도별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5.968

(14.222)
5.705

(14.216)
5.676

(14.310)

전국대비 숙박음식점업 관련 사업체 비중
1.026**
(0.427)

1.038**
(0.427)

1.046**
(0.430)

행정구역이 ‘특･광역시’ 일 경우 =1, 그 외 모두=0
4.397***
(0.499)

4.413***
(0.499)

4.420***
(0.502)

기업의밀도
0.128***
(0.021)

0.129***
(0.021)

0.127***
(0.022)

주민등록인구수(log)
-3.802***

(0.807)
-3.823***

(0.806)
-3.846***

(0.811)

Year-Fixed Effects Yes Yes Yes

Total Observations 102 102 102

  0.73 0.73 0.72

*는 10%, **는5%, ***는 1% 유의수준을 의미함 
※ [모형1]은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 집행시점이 3월 이후인 집단을 대상으로, [모형2]는 코로

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 집행시점이 4월 이후인 집단을 대상으로, [모형3]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 집행시점이 5월 이후인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값 도출 

※ 종속변수는 15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숙박 음식업계에 취업한 자의 비중(%)이 사용되어짐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전반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한 경

제 부문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 접촉 회피 등으로 관

광 및 음식점업 등과 같이 접촉경제활동이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의 형

태로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응을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대면산

업의 대표 분야인 숙박 및 음식업계의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

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숙박･음식업계 취업자 수 증가의 동인으로 영향되었는지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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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설계를 통하여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단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이중차분(DID)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위기극복을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 시점과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

과는 실증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부터 5월 이후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한 지자체들의 정책 개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악화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로 판단될 수 있겠다. 

둘째, 본 논문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각각의 지자체에서 시행된 직접지원 정책이 숙박 

및 음식업계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직접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간에 발생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에 대한 취업률에 대한 효과가 음(-)

의 회귀계수 값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 반영된 분석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음(-)의 회귀계수 값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으로 보아 장기간의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했을 경우 직접지원금의 긍정

적인 영향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지원 지역의 지원 이후 효

과를 나타낸 상호작용 효과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시･도별로 집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집행이 관광 및 음식업에 관련된 고

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

을 대상으로 이뤄진 긴급재난지원금의 집행은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숙박･음식업)의 고용

이 서서히 회복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최근 코로나19에 관련된 3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지원금 투입이 어떤 효과를 유발했는지 불분명

하고 기존에 관련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효과성이 존재하

는지의 여부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뿐

만 아니라 최근 정책분석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중차분(DID) 연구설계 기법을 활

용하여 정책지원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관

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

문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전망이 극히 불확실한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

업자의 비용 특히 고정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노동연구원에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영업비용은 재료매입비 61.8%, 인건비 

23.8%, 임차료 7.4%, 카드수수료 1.9%, 공과금 2.7% 등으로 구성된다(홍민기, 2019). 이 중 코로나

19로 인한 자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고정비용 지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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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한 상

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강화를 위한 적극적

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확보가 중

요한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확대를 통해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구조개편이 필요할 것이

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은 사용 수수료의 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 관련된 부분을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통해 재정의 유지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

는 자료 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단기간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지원금의 효과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지표는 미시적인 경제 상황 변수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 지표에도 영향을 받

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거시경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여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

로 지적할 만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의 고용 효과

성을 업종별･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연구를 함께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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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지원 전후_dummy 1.000

(2)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지원 지역_dummy 0.028 1.000

(3) 상호작용 효과 0.5680* 0.685* 1.000

(4) 긴급재난지원금 -0.000 0.221* 0.181 1.000

(5) 시도별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0.000 -0.385* -0.263* -0.253* 1.000

(6) 전국대비 숙박음식점업 관련 사업체 비중 0.000 0.208* 0.172 0.486* -0.269* 1.000

(7) 지역더미 -0.000 0.0491 0.0473 -0.015 0.145 -0.112 1.000

(8) 기업밀도 0.0482 0.290* 0.223* 0.095 -0.718* 0.177 -0.271* 1.000

(9) 인구수(log) 0.000 0.179 0.145 0.781* -0.564* 0.498* -0.088 0.426* 1.000

-제시된 값은 Pearson의 상관계수임
-*는 10%, **는5%, ***는 1% 유의수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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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ness of Direct Subsidies Responses to COVID-19 on the Job Growth 
of Small Businesses in South Korea: Focused on Quasi-Experimental Design

Lim, Taekyoung

This paper assesses the quantitative impact of government interventions on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in South Korea related to the COVID-19. This study focused particularly on the 

case study of ‘Direct Subsidies’ supported from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recover labor market 

in small business sector and its impact on job growth. Specifically, this research demonstrates 

empirically a research question: How does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planned from local government affect the labor mark to recover from unemployment and 

recession at the local level in South Korea? 

With using a panel dataset with the 17 metropolitan cities of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20 January to 2020 June, the statistical modeling framework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postulated causal process, and supportable with available data, was a difference-in 

difference(DID) methodology. The results of DID model are showing that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after its supported on 

the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Otherwise,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s that both effects of post-and-treatment did significantly impact negatively to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This results have been reflected the economic downturn 

generated from COVID-19 outbreak or pandemic situation.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stems from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c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in terms of stimulating job growth in the viewpoint of short-term. These 

finding can be informative for governments in responding to future COVID-19 outbreaks.

Key Words: COVID-19,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Fund with COVID-19, Direct Subsidies, 

Jobs responses to COVID-19, Difference-in-Difference(DID) Methods


